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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판         결

사       건 2026고단100195  강제추행

피  고  인 A

검       사 최나현(기소), 박휘성(공판)

변  호  인 변호사 양희묵

판 결 선 고 2026. 8. 26.

주       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여, 23세)은 직장 동료였던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6. 1. 22. 01:10경 김천시 C건물 D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

자, 피해자의 남자친구 E과 술을 마신 후 귀가하기 위해 위 주거지를 나갔다가 같은 

날 01:23경 물건을 놓고 갔다는 이유로 다시 피해자의 주거지에 들어와 “○○아, 널 좋

아해”라고 말하며 서있던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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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물러 만지고, 방 불을 끈 후 재차 피해자의 뒤에서 피해자를 끌어안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물러 만지는 등 약 5분간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4항

1.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어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의 습벽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있

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을 비롯하

여 피고인의 나이, 범행의 경위와 내용, 공개・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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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장소,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일정금원을 지급하

고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

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

는 점, 그 밖에 추행의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

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판사 조실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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